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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변,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가담한 한수원 이사들 업무상배임 고발

일 시 : 2018. 6. 28. 11:30, 장 소 : 서울중앙지방검찰청

1. 한수원은 2018년 6월 15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 원전(이하 월성 1호기)

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. 이 결정에는 피고발인들 11명을 

포함한 12명의 한수원 이사들이 참석하여 조성진 이사를 제외한 피고발인들 11명이 

안건에 찬성하였다. 

2. 한수원이 이사회에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는 2015년부터 3

년간 그 원전 이용률이 낮았다는 것이다. 그러나 이 시기는 예방점검을 이유로 월성 

1호기를 2017년 5월부터 가동을 중단한 기간이 포함되어 그 판단은 명백히 잘못이

다. 오히려 월성 1호기는 1983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이후 연평균 78.3%의 높은 

이용률을 기록했고, 가동중단으로 이용률이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2017년을 합해도 

최근 3년간의 이용률이 57.5%에 이르러 손익분기점인 54.4%를 웃돌고 있었다.  

3. 더욱이 한수원은 이미 2012년까지이던 월성 1호기의 수명을 2022년까지 10년 연

장하기로 하고 7000억 원이나 들여 새 원전과 같게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운영

비와 연료비만 대면 저렴하게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었다. 전 세계적으로도 설계 수

명이 다한 원전의 대부분은 수명을 연장하여 계속 가동을 했거나 하고 있다. 

4.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법적 구속력도 없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탈(脫)원전 

정책에 관한 협조요청 공문을 내세워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결정에 찬성하였다. 이

는 공공기관운영법 상의 자율적 운영 원칙을 어기고 회사의 주력사업을 포기하는 자

해행위(自害行爲)로서 법령과 신의성실의 원칙상 한수원의 이사로서 당연히 하지 않

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등 다른 업체에 재산상 이익

을 주고 한수원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하는 업무상 배임행위이다. 따라서 피고발인들

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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